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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이디어명

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및 발열도로 통합시스템, NP201709010035_1

2. 개발동기
“아........... 또 눈이 오네.....” 

 눈이 오는 날이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.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언덕이 많아, 예기치 못

한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눈이 그칠 때 까지 학교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

습니다. 하염없이 기다리다 대학원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서면서,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기 위

해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.

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, 겨울철 폭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겨

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에 취약한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는 

치명적이기 까지 합니다. 뿐만 아니라,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은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

서, 적설 및 도로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는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사고 비율이 높습니다.

 이처럼 갑작스러운 폭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설제 살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하지

만, 이미 영하권의 날씨에서 늦게 뿌린 제설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곳곳에 도로가 결빙

되어 교통체증과 크고 작은 사고들을 유발하는 등 대규모의 제설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

는 실정입니다. 또한, 염화칼슘 등 염화물계 제설제가 도로시설물과 차량을 부식시키고 가로수와 

농작물의 성장 장애 유발하며 토양오염 및 하천오염 등에 영향이 있다는 문제점이 사회이슈로 대

두되고 있습니다. 

 제설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차량도로 및 보행도로 하부에 발열선을 매립하여 발열

도로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, 전력비 등 고가의 유지비용으로 실용화에 

어려움이 있습니다. 

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, 태양에너지를 도로 열선을 위한 공급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유지관리

에 필요한 전력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. 또한, 열선은 겨울철 눈이 

내리는 날에만 작동되기 때문에, 봄, 여름, 가을의 경우 낮 동안 저장된 잉여전력을 야간에 가로

등을 위한 전력으로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아

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. 

3. 설명서(디자인, 기능, 역할, 활용용도, 방법 등)

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, 동절기 빙판길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도로 열선과 태양광 가

로등 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

○ 낮시간 동안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저장장치(ESS)에 저장됨.

   *태양광 패널에 눈이 쌓이면 효율이 떨어지므로, 겨울철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대를 설치  

○ 야간에는 ESS에 저장된 전력을 이용해 LED 조명이 작동되어 가로등 역할을 함

○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도로에 열선을 매립

   *일부 열선의 훼손 시에도 전체적인 발열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렬구조의 열선 배치

○ 열선에 부착된 센서가 도로 상태를 감지, 사물인터넷기반(IoT) 자동 컨트롤 시스템과 연동하여 

전원을 자동 제어

4. 기대효과
○ 안전성 측면

 - 동절기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도로, 고속도로, 보행자도로, 자전거 도로 등에 적용하여 빙판길 

사고발생 예방



※ 1장 내외로 작성

 -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안심귀가

○ 에너지 효율성 측면

 - 열선에 부착된 센서가 적설, 결빙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융설 및 빙결방지열량 등을 고려한 최

적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유지관리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

 - 낮 동안 저장된 잉여전력을 야간에 가로등을 위한 전력으로 사용하여 태양광에너지 발전 효율 향상

5. 설명자료


